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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차는 고군분투 중?  

현대차 노조가 2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. 이에 따라 오는 30일 파업

여부를 결정할 찬반투표가 실시되고, 투표결과 파업이 가결되면 9월 3일경 파업에 들어갈 

예정이다. 최근 중국 등 외국시장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파업이 강행될 경

우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경영진 측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. 게다가 잦은 파업 및 

임금인상 요구로 국내 소비자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도 위

협받고 있다. 한편, 미국시장에서는 엔저현상 및 딜러간 과열경쟁으로 일본차 가격이 하락

하고 있어 현대차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. 이 같은 국내외 악재는 

당분간 현대차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.  

 

 삼성전자 ‘와이브로’ 키운다 

삼성전자가 와이브로를 신수종 사업으로 규정하고 3-5년 내 수익 창출을 목표로 집중 육성

키로 했다.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의 이동통신사업자 스프린트넥스텔로부터 뉴욕 지역 와이

브로 네트워크를 구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워싱턴DC와 볼티모어, 필라델피아, 

보스턴 등의 미 동부 주요도시에는 이미 네트워크 설계를 진행 중이다. 또한 국제표준 채택 

가능성으로 와이브로의 세계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향후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시장

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와이브로 관련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  

 

 

 

 

 




